
1. 옥상 / 낮


덜컹- 육중한 문을 열고 나오는 동희. 보면, 영이 기다리고 있다. 


동희	 (다가가는) 뭐야? 바쁜데..용건만 얘기해. 


동희, 무뚝뚝한데..영은 왠지 여유로운 느낌. 


영	 나 돈 줘.

동희	 ...뭐?

영	 ..나한테 꿔갔던 거 있잖아..다 해서 300만원정도 해. 얼른 갚아야지.


동희, 황당하다는 듯 얼빠진 얼굴인데.


동희	 무슨 돈 얘기하는거야?

영	 ...너 노트북 살 때 내가 돈 보탠거랑 데이트할 때 짬짬이 빌려간 거..

	 그리고 작년 내 생일때 백화점 갔다가 내 선물은 시디 한 장 사주고 

	 너 양복 세일한다고 내 카드로 50만원 긁었잖아. 다 하니까 대충 300 나오더라. 


동희, 어이가 없는 듯..잠시 할말을 잃었다가. 


동희	 야, 너 노트북 다 부셔놨더라? 수리비가 샀던 거보다 훨씬 비싸서 그냥 버렸어. 

	 그리고 너 이번 달 핸드폰비 70만원 넘게 나온 거 모르지?

	 데이트할때마다 내가 돈을 빌렸다구? 만날때마다 내가 술 사고, 밥 사고, 옷 사주고, 늦으면 택시로 집 앞	 	 

	 까지 데려다주고. 너 지금 그 돈 내놓으라는 말이 나오냐?


영, 동희를 비웃듯 코웃음 친다.


영	 내가 니 방 꼬박꼬박 청소하고, 밥 해주고, 반찬 몰래 싸다 주고. 파출부노릇 다 한거 따졌으면 니 연봉도 	 

	 모잘라. 그거 계산 안한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데이트할 때 니가 돈 썼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너 만날 때마다 배고파서 

	 맨날 밥먹고 나갔어. 니가 어쩌다 가끔 살때도 제일 싼것만 시키고. 

	 그래도 너는 눈치를 그렇게 줘서 사람 기분 엿같이 만들었지. 

동희	 아니, 누가 눈치를 줬다 그래!

영	 줬어! 조금만 비싼 거 시키면 하루종일 말도 안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듯.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해지는 동희.


영	 돈 내놔. 

동희	 맘대로 해. 배째. 


영,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핸드폰을 꺼낸다.


영	 그럼 니 여자친구한테서 받아내도 돼지?

동희	 ...! 

영	 (번호 누르며) 이름이 효선이... 주효선. 010에...

동희	 너 뭐야 지금. 




동희, 순간적으로 영을 덮친다. 핸드폰을 뺏으려는 동희.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는 영. 


동희	 너 안 내놔? 어떻게 알았어? 

영	 맘대로 하래매!!! 너 그 여자애한테도 똑같이 하지? 너 밖에 모르고 지 잘난 척이나 해대고!! 사람 개무시	 

	 하고!! 다 얘기할거야. 다 얘기해서 니 정체 다 폭로할거야!!


결국 동희, 핸드폰을 빼앗고 영은 다시 되찾으려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동희, 영의 핸드폰을 놓치고, 핸드폰은 옥상 아래로 떨어진다. 도로에 떨어져버린 핸드폰. 

두 사람, 아래를 바라보면 도로를 쌩쌩 달리는 차들이다. 황당해하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동희를 바라보는 영. 

동희도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되기도 하는 듯. 


동희	 너 나한테 왜 이래? 아직도 나 좋아하냐? 

영	 (쏘아보며) 착각하지 마. 나 너 좋아한 적 한번도 없어. 

	 니가 나 하도 따라다녀서, 불쌍해서 만나 준 거 뿐이야. 

	 그러니까 너, 내 돈 떼먹을 생각 하지마. 

동희	 (질린다는 듯...바라보는) 


2. 화장실 앞 / 밤


영..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동희와 마주친다. 서로를 무시하고 지나가려는데...


동희	 ..저기..

영	 (뒤돌아보는) 네?

동희	 ..아니..아까는 못 온다더니..어떻게 왔네?

영	 어.. 일이 취소가 돼서.

동희	 ..일이 맘대로 가볍게 취소가 된다. 나도 그런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

영	 니가 무슨 상관이야.

동희	 아니..사람 괜찮은 거 같던데..잘해봐.

영	 응. 내가 봐도 괜찮은 거 같아. 

동희	 ..(확 기분 상하는) 그래. 내가 있어서 불편한 건 아니지?

영	 응. 전혀 아니야. 괜찮아.

동희	 ..그래..뭐, 평생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어차피 맨날 얼굴 봐야되는데...

	 편하게 지내자. 헤어졌다고 서로 피하고 그러는 거 웃기잖아. 

영	 에이 뭐..우리가 애들인가. 

동희	 ..그래..앞으로는..좀 공적으로만 대하자 서로. 

영	 ..그래. 당연하지.


하고 영, 뒤돌아 홀로 가려는데...동희, 




동희	 저기요 장대리님.

영	 응?

동희	 그..저번에 저한테서 빌려가신 노트북 있잖습니까. 

영	 (갑작스런 존댓말에 당황하는) ..뭐?

동희	 노트북요. 제껀데..잠깐만 쓰겠다고 빌려갔었잖아요. 그거 좀..빨리 줬으면 좋겠어요.


놀리듯, 일부러 ‘요’를 강조하며 말하는 동희. 그런 동희에 영, 짜증나는 듯 


영아	 ..그래요..돌려줘야죠. 미안해요. (하고 가려는데)

동희	 그래요.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거 같아요. 빨리 좀 주세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영	 돌려드릴게요. (하고 가려는데)

동희	 빨리요. 좀 급해서. 맨날 말만 그러고 안 주시니까. 이번엔 꼭 지켜주세요. 

영	 ...알았다니까요. 

동희	 네..그럼 믿습니다. 수고요~


동희, 화장실로 들어가버리고 혼자 남은 영. 기가막힌다. 


3. 복도 / 영의 방 / 숙소 마당 / 밤


동희, 다짜고짜 영의 손을 잡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사람들이 미처 말릴 새도 없이 동희에게 끌려 나가는 영. 


영	 야. 뭐야. 무슨 일인데 그래?! 응? 이거 놓고 얘길 해봐!!

동희	 ...(씩씩대며 끌고가는)

영	 이거 놓으라니까!! 너 진짜 왜 이래!!


소리 버럭 지르며 동희의 손을 뿌리치는 영. 어느새 두 사람은 숙소 밖으로 나와있다. 


동희	 ...너...왜 그랬어? 어? 왜 그런거야?

영	 ...뭐가?

동희	 지금 그 민차장 개새끼가...(눈물이 고이는) 야. 그 새끼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 줄 이나 아냐? 씨발, 너

	 보고 사람들이. 씨발. (목이 메이는) 대답해. 왜 그랬어? 응? 


동희의 반응에 대충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는 영. 오히려 차분해지는 영이다. 


영	 ....니가 뭔데 이래?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건 말건, 니가 무슨 상관이야?

	 너 지금 무지 오버하고 있는 거 알아?

동희	 씨발!!! 이 병신아!!

영	 !!

동희	 그래 씨발, 나 상관없어. 니가 어떤 놈 만나서 배신당하던 상처받던 나 상관없어. 

	 근데. 사람 좀 가려가면서 만나면 안되냐? 꼭 그런 개양아치 같은 새끼를 만나서 




	 좆같은 소문이나 돌게 해야되? 너 바보야? 머리 안 돌아가? 

	 지금 니가 무슨일을 당한 건지 알기나 하냐고!!

영	 ...내가 무슨 양아치랑 자고. 무슨 얘기가 돌든. 내 일이야. 

	 이제 너랑 나...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지금 이럴 권리도 너한테 없어. 


냉정하게 대꾸하는 영에 동희도 그제야 진정되는 듯...차가운 눈으로 영을 바라본다. 


동희	 ...그래...내가 미친놈이다. 너따위 년한테 이러는...내가 미친놈이야. 


하고 뒤돌아가버리는 동희. 어둠속으로 걸어가는 동희 뒤에다 대고 소리지르는 영. 


4. 동희의집 / 낮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는 영과 동희. 동희는 티비를 보며 먹느라 정신이 없는데....


영	 ..찬밥 있는데. 줄까? 비벼먹을래?

동희	 응. 

영	 (밥을 비벼주며) 저기...내가 생각을 해봤는데...우리가 헤어졌을때 있잖아. 

동희	 응. 

영	 그게..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 같아..

	 그게..특별한 일이 아니니까..맨날 비슷비슷한 걸로 싸우고...화해하고..

	 그런 걸 반복하니까..기억이 안 났던 거 같애..

동희	 으응...(밥만 열심히 먹는)

영	 그러니까..그 만큼 우리가..오래 만나고..익숙해졌다는거지..

	 그게 나쁜 건 아닌데..어떻게 보면 좋은걸 수도 있긴 한데...


먹느라 정신없는 동희. 그러나 영, 개의치 않으려 노력하며 얘기를 이어간다.


영	 우리가 헤어졌던 것도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새로운 걸 원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걸수도 있어....아무리 좋아도..익숙해지면 그걸 모르잖아.

동희	 으응..그래..좋은 얘기야.  

영	 그래서 말인데..우리, 결혼하는게 어떨까?


동희, 순간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동희에 영도 긴장하고...숨이 막히는 정적. 


영	 ..싫으면..말구. 그냥..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한번 생각해보자구..

동희	 ...

영	 아니면 일단은 그냥 좀 지내봐도 되고. 급한 거 아니니까. (정적에 당황하는)

	 나도 그냥 생각나서 얘기해본거니까..너무 부담가지지 말고...신경쓰지 마..

동희	 그래. 하자.

영.	 ..하자고?

동희	 ..응. 하자. 


그제야 영의 얼굴에 미소가 생긴다. 동희도 기분 좋은 듯..웃는다. 한 입 크게 떠서 밥 먹는 두 사람. 


